“출산율 반등에 유모차도 ‘기지개’”
신세계百, 백화점 최초 ‘유모차 페어’ 선보여
- 12일까지 신세계百 전국 13개 점포서 진행.. 10개 브랜드 최대 25% 혜택
- 출산율 4년만에 0.8명대 회복.. 신생아 장르 매출도 전년대비 13% 증가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툴레’, ‘어파베이비’ 등 주요 점포 팝업 이어져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12일까지 전국 13개 전 점포에서 봄 시즌을 맞아 ‘유모차 페어’를 연다. 출산율 반등과 함께 신생아 용품 수요가 살아나는 흐름에 맞춰, 발육용품 가운데 수요가 높은 유모차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를 마련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0.8명대로 회복했다. 같은 해 출생아 수 역시 25만 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100명(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출산 지표 반등에 힘입어 신세계백화점의 지난해 신생아 장르 매출도 전년 대비 약 13% 신장했다. 특히 봄철 나들이 시즌을 앞두고 유모차와 카시트, 트라이크 유모차(세발자전거) 등 이동형 발육용품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러한 소비 흐름에 맞춰 본매장 프로모션과 점포별 대형 팝업을 결합한 백화점 최초의 ‘유모차 페어’를 기획했다. 단순 할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신제품 론칭과 업계 최초 팝업, 셀럽 방문 이벤트 등을 더해 체험 요소와 구매 혜택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프리미엄 유모차, 카시트 총출동…신제품, 사은 혜택 풍성
 
이번 행사에는 네덜란드 프리미엄 육아 솔루션 브랜드 부가부를 비롯해 스토케, 싸이벡스, 바베파파 등 총 10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먼저 ‘부가부’는 신제품 ‘동키6 트윈(303만원)’을 선보이고 3월 한 달간 구매 고객에게 제품 전용 고성능 레인커버를 증정한다. 또한 인기 유모차 브랜드인 ‘스토케’도 인기 모델 ‘요요3’(71만 6,000원) 구매 시 레인커버와 컵홀더, 모기장을 함께 제공한다.
 
카시트 브랜드도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독일 프리미엄 카시트 브랜드 ‘싸이벡스’는 유모차, 카시트, 하이체어 구매 고객에게 컵홀더, 보호매트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고, 발육용품 편집숍 ‘바베파파’는 ‘시크 아이리스’ 카시트 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아시아 최초, 지방 최초” 대형 팝업 릴레이
 
점포별로는 차별화된 대형 팝업이 이어진다. 
 
먼저 신세계 강남점에서는 스웨덴 카시트 브랜드 ‘툴레’가 아시아 최초로 팝업을 연다. 독일 안전성 테스트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카시트 모델인 ‘툴레 팜(Thule Palm, 58만 8,000원)’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홍보대사 배우 신현준이 팝업 첫날 매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카시트 구매 고객에게는 런칭 기념 사은품인 텀블러 또는 우산도 제공한다.
 
센텀시티점에서는 영국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에그’가 론칭 7주년 기념 팝업을 열고 ‘에그Q’(159만원) 등 인기 모델을 최대 25% 할인하고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대구신세계에서는 북미 점유율 1위 브랜드 ‘어파베이비’가 대구 지역 상권 최초로 팝업을 열고 대표 모델 ‘크루즈 V3’(143만원)’을 5% 할인해 판매한다.
 
대전신세계 Art&Science에서는 국내 트라이크 유모차 점유율 1위 브랜드 ‘에이블’이 업계 최초 단독 팝업을 운영한다. 또한 ‘스토케’도 중부 상권 최초 팝업을 열고 대형 ‘트립트랩’ 포토 이벤트와 럭키드로우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
 
■ “출산율 반등, 봄 나들이 수요” 동시에 잡는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유모차 페어를 통해 출산율 반등이라는 사회적 흐름과 봄철 나들이 수요를 동시에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결혼 증가와 함께 혼수, 출산 관련 소비가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가운데, 고관여 상품인 유모차는 직접 체험과 비교 구매가 중요한 카테고리로 꼽힌다.
 
선현우 신세계백화점 패션담당은 “출산율이 반등하고 봄철 외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모차와 카시트 등 이동형 발육용품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유모차 페어는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비교, 체험할 수 있는 백화점 최초의 대형 행사로, 예비 부모와 영유아 자녀를 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쇼핑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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